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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콩 만식재배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정건호1*, 김미정2, 김성국1, 이재은1, 전원태1, 심강보1, 김민태1, 우관식1, 권영업1, 손범영1, 허성기1

1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2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서론]

최근 이상기상과 가을철 온도 증가로 인해 작물 재배지역의 북상 및 안정생산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나물콩은 

경남, 제주, 전남이 주산지로 주산단지의 기상이변, 소득감소로 원료 수급이 불안하며, 최근 중부지역 중심으로 나물콩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 소비 트랜드와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중·북부지역의 이모작 나물콩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모작 재배에 중요한 나물콩의 만식재배 시 생육 및 수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밭작물 시험연구 포장에서 이루어졌고, 시험재료는 풍산나물콩, 풍원콩, 소청자를 사용하였다. 

파종기는 6월 5일, 6월 20일, 7월 20일 총 3회 파종하였다. 재식거리는 70 × 15㎝로 1주 2본이고, 시험구 면적은 250㎡
(휴장 5m, 72열)로서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구를 배치하였고, 조사항목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 기준

에 준하였다. 외관품위, 백립중, 발아율 등 파종시기별 특성 및 수량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시기에 따른 나물콩의 생육을 보면 간장, 경태, 절수는 7월 파종보다 6월 5일 파종에서 크고. 굵고, 높게 나타났다. 

협수는 6월 5일은 104개, 6월 25일은 134개, 7월 20일로 128개로 6월 25일 파종에서 많았다. 파종시기에 따른 수량을 

보면 5월 파종이 6월 파종보다 풍산나물콩은 16%, 풍원콩은 8% 높았고, 풍산나물콩은 6월 파종에서는 11.7g, 6월 파종

은 11.6g, 풍원콩은 6월 파종은 10.9g, 7월 파종은 10.1g으로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알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자 1kg를 국제 표준망체로 분류해보면 6월 5일 파종은 4.75mm가 전체의 83%이고, 6월 20일 파종은 88%, 7월 20일 

파종은 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백립중과 4.75mm의 작은 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나물콩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환경적응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생산

체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나물콩의 경우 만식재배시 크기와 돌콩 비율, 나물 발아율 등 많은 고려 요소가 필수 

요소로 첨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식품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함께 이루어 

져야 정확한 품종 제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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